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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LTV 80% 초과 대출 채권이 지난해 말보다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

‘하우스푸어’들의 상환 압박이 가중돼 이들 대출 채권이 부실화할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

銀 https://zrr.kr/6h1g

인터넷은행 3사가 꾸준히 요청해 온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 완화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

다만 중저신용자대출 의무 비중의 기준을 잔액이 아닌 신규취급액으로 설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당국도 살펴보겠다는 입장

https://zrr.kr/yQ9P

금융당국의 초기 검사에서 500억원대로 알려진 경남은행 횡령 사고 액수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

BNK금융지주는 고위험 업무인 경남은행의 PF 대출에 대해 점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

https://zrr.kr/MgvY

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 관리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'배드뱅크'를 조성

2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평균 4%로 치솟아 부실 '경고등'이 켜진 데 따른 것

https://zrr.kr/0hmO

두산로보틱스, 한싹, 레뷰코퍼레이션, 밀리의서재 등 이달에 수요예측을 진행한 기업 모두 희망밴드 최상단 혹은 상단 초과로 공모가 결정

2차전지 등 뚜렷한 주도주가 없어 IPO로 투자자들 자금 몰리는 중

https://zrr.kr/Z567

금감원·금투협,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

시중금리 밑돌고 기준 들쑥날쑥 증권사 이용료율 개선

https://zrr.kr/0tI5

코리안리는 새로운 재보험 형태인 ‘대량해지 재보험’ 계약을 진행 중

거래 체결 후 실제 대량해지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손실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전가하게 됨

https://zrr.kr/4sSH

8월,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 88.0%…0.07%p↑

빅5 손보사, 평균 손해율 81%…현대해상 홀로 7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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